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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이에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분쟁 조정 건수가 약 4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마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나 플랫폼 

시장의 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이하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401건에 달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간의 분쟁 조정 횟수는 해마다 급증세의 경향을 보

였다. 2019년에는 분쟁 조정 처리건수가 30건에 그쳤으나, 2020년 71건, 2021년

에는 97건, 2022년은 95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08건으로 밝혀

져 2019년 대비 3.6배로 약 4배 가량 급증했다. 남은 올해의 기간을 포함한다면 

분쟁조정 발생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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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플랫폼–입점업체간 분쟁조정 약 4배 증가

반면, 분쟁 조정 성사율은 절반에도 못 미쳐

- 분쟁조정 401건, 해마다 증가세 기록에도 조정 성립률 48%에 그쳐

- 쿠팡 171건으로 분쟁조정 처리 최다, 네이버 81건, 크몽 33건순

- 조정 절차 전 종결이 193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점업체 현실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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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로 살펴보면, ▲쿠팡 및 쿠팡계열 플랫폼사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처리가 

17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계열사 포함)가 81

건, ▲크몽이 33건, ▲우아한형제들 27건, ▲카카오(계열사 포함) 18건, ▲십일번

가 13건, ▲이베이 9건, ▲구글 8건 순으로 주요한 대기업 플랫폼을 중심으로 

분쟁 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분쟁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이 되는 비율은 47.6%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5년간 401건의 처리 건수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91건에 

그쳤다. 조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성립된 건수가 17건이었으며, 나머지 193건

은 각하나 신청취하 등 조정 절차 전에 종료가 된 경우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10건 이상인 기업들 중 조정 성립률이 가장 낮은 곳은 

▲크몽으로 전체 33건 중 조정 성립이 된 경우는 9건으로 27% 수준에 그쳤다. 

▲네이버는 전체 81건 중 28건만이 조정 성립이 되어 약 35%에, ▲십일번가가 

13건의 분쟁 조정 중 6건만 조정 성립돼 46%의 성립률도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립은 플랫폼사가 조정을 거부하는 의사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정원을 통해 조사한 한 사례에선 플랫폼 담당자의 실수로 입점업체와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다. 그런데 여기서 플랫폼사가 해지를 당한 

입점업체의 조정 관련 제출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자 조정은 불성

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전 종결은 입점업체가 분쟁조정의 당위성 입증이나 혐의 또는 손실 내용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 

따라 조정원이 판단해 조정 과정이 종결된 사례가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의 분쟁 조정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데에는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업종의 다양화만큼 이해관계 역시 복잡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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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배경에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계약관계나 기업 규모 등에 있어 플랫폼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분쟁 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장으로의 전

환은 우리 일상의 변화를 이끌며, 경제혁신의 전략적 영역이 되고 있다.”라면

서도, “플랫폼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입점업체들과의 분쟁 조정이 급증하고, 

그 성사 비율 역시 절반에 못 미치는 점은 여전히 플랫폼 거래 관계의 불공정

한 현실로 플랫폼 시장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라고 비판했다.

또, 김종민 의원은 “특히 분쟁 조정을 신청했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193건이 조

정 절차 전에 종결되는 점은 플랫폼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

는 입점업체들이 제대로 된 분쟁 조정 과정을 거치는 데 한계가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다.”라며,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독과점적 시

장 왜곡 방지 및 공정한 갑을관계 체계 정립을 위한 합리적 입법 마련에 정부

와 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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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분쟁조정 처리 현황

*단위 : 건

*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근 5년간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분쟁조정 처리 - 기업별 현황

연도
처리

건수

조정 후 성립 조정 후 불성립 조정 전 종결　

당사자

합의

조정안 

수락
소계

답변서 

미제출

신청인 

조정안 

불수락

신청서 

미보완
출석불응

피신청인 

조정거부
소계 각하 기타

신청인 

소제기 

신청

취하
소계

2019 30 18 　 18 - 　 - - - 0 2 7 　 3 12

2020 71 27 　 27 1 　 2 1 2 6 1 22 　 15 38

2021 97 37 　 37 　 　 3 　 1 4 11 38 1 6 56

2022 95 54 1 55 　 　 1 　 4 5 4 20 　 11 35

2023.08. 108 54 　 54 　 1 　 　 1 2 7 34 　 11 52

계 401 190 1 191 1 1 6 1 8 17 25 121 1 46 193

기업명
처리

건수

조정 후 성립 조정 후 불성립 조정 전 종결　

당사자

합의

조정안 

수락
소계

답변서 

미제출

신청인 

조정안 

불수락

신청서 

미보완
출석불응

피신청인 

조정거부
소계 각하 기타

신청인 

소제기 

신청

취하
소계

쿠팡 171 100 0 100 0 0 2 0 1 3 2 51 0 15 68

네이버 81 27 1 28 0 0 3 0 2 5 4 33 0 11 48

크몽 33 9 0 9 0 0 1 0 0 1 15 4 1 3 23

우아한

형제들
27 15 0 15 0 0 0 0 1 1 0 6 0 5 11

카카오 18 7 0 7 1 0 0 1 3 5 0 2 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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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기업명 : 기업 계열사도 포함

*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업명
처리

건수

조정 후 성립 조정 후 불성립 조정 전 종결　

당사자

합의

조정안 

수락
소계

답변서 

미제출

신청인 

조정안 

불수락

신청서 

미보완
출석불응

피신청인 

조정거부
소계 각하 기타

신청인 

소제기 

신청

취하
소계

십일번가 13 6 0 6 0 0 0 0 1 1 0 5 0 1 6

이베이 9 6 0 6 0 0 0 0 0 0 0 3 0 0 3

구글 8 5 0 5 0 0 0 0 0 0 1 1 0 1 3

티몬 6 1 0 1 0 0 0 0 0 0 0 5 0 0 5

번개장터 4 1 0 1 0 0 0 0 0 0 0 1 0 2 3

위메프 4 2 0 2 0 0 0 0 0 0 0 2 0 0 2

지마켓 4 2 0 2 0 0 0 0 0 0 0 1 0 1 2

롯데 3 2 0 2 0 0 0 0 0 0 0 1 0 0 1

발란 3 2 0 2 0 0 0 0 0 0 0 0 0 1 1

직방 2 0 0 0 0 0 0 0 0 0 1 0 0 1 2

위대한상상 2 0 0 0 0 1 0 0 0 1 0 1 0 0 1

당근마켓 2 1 0 1 0 0 0 0 0 0 0 1 0 0 1

야놀자 1 0 0 0 0 0 0 0 0 0 0 0 0 1 1

기타 10 4 0 4 0 0 0 0 0 0 2 4 0 0 6

전체 401 190 1 191 1 1 6 1 8 17 25 121 1 46 193


